
금호P&B화학, 정상가동 이상 없다
간부 및 비노조원 투입 정상가동 … 계약물량 공급차질은 사실무근

금호P&B화학(대표 김태환)은 노조가 8월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한달 가까이 생산차질을 빚고 있으나 플

랜트 가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.

또 회사가 노조에 민·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, 노조가 반발하는 등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일부

보도됐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.

금호P&B화학은 노조가 8월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노조원 및 간부들이 플랜트 가동

에 투입돼 회사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.

파업 이전에는 가동률이 100%를 넘었으나 파업 이후에는 90%대를 기록하고 있을 뿐으로 수요처에 생산제

품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Phenol, Acetone, Bisphenol-A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, 금호P&B화학으로부터 원료를

공급받는 용제, 페인트, 헬멧 제조기업들도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

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.

한편, 여천단지에서는 2001년부터 노동쟁의가 심화되고 있고, 2002년 들어서도 호남석유화학 노조가 파업을

결정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.

현재 여천NCC, LG화학, 대림산업 등 주력 석유화학기업들이 임금협상을 장기간 타결하지 못하는 등 노사

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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